
아스널이 첼시를 누르고 잉글랜드

풋볼리그(EFL)컵대회인 카라바오

컵 결승에 선착했다.

아스널은 4일 오전(한국시간) 영

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

서 열린 2025-2026 카라바오컵 준

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카이 하베르츠의 결승

골로 첼시에 1-0 승리를 거뒀다.

런던 라이벌 첼시를 상대로 지

난달 15일 원정 1차전에서 3-2로

이긴 아스널은 1, 2차전 합산 점수

에서 4-2로 앞서 결승에 진출했다.

아스널은 이 대회에서 1992-1993

시즌 이후 33년 만이자 통산 세 번

째 우승을 노린다.

마지막 우승 후 세 번 결승에 올

랐지만 모두 패했다.

결승 진출은 맨체스터 시티(맨시

티)에 무릎 꿇어 우승을 놓친 2017

-2018시즌 이후 8년 만이다.

아스널은 이제 맨시티-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승자와 오는 3월 23

일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우

승을 다툰다.

맨시티는 뉴캐슬과 준결승 원정

1차전에서 2-0으로 이겼고, 5일 안

방에서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2026 프로야구 KBO리그 시범경기

가 다음 달 막을 올린다.

KBO 사무국은 3월 12일부터 24

일까지 열리는 2026 KBO 시범경기

일정을 4일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시범경기는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편성됐다.

개막일인 3월 12일에는 키움 히

어로즈-두산 베어스(이천), 삼성

라이온즈-한화 이글스(대전),

SSG 랜더스-KIA 타이거즈(광

주), kt wiz-롯데 자이언츠(부산),

LG 트윈스-NC 다이노스(마산) 5

개 구장에서 경기가 열린다.

이번 일정은 잠실, 고척, 인천 문

학, 수원, 대구, 광주, 창원 등 주요

구장의 그라운드 공사 및 사용 불

가 일정을 고려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일부 구단은 제2구장

이나 방문 경기 위주로 일정을 치

른다.

시범경기는 소속 선수와 육성 선

수 모두 출전할 수 있으며, 엔트리

인원 제한은 없다. 모든 경기는 오

후 1시에 시작하고 연장전과 더블

헤더는 치르지 않는다.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는 재편

성하지 않는다.

비디오 판독은 팀당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2회 연속 판정이 번복될

경우 1회가 추가된다.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

기회도 팀당 2회 주어지며, 판정이

번복되면 기회는 유지된다. 연합뉴스

이제 올림픽이 실감 나네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신(新) 빙속여제 김민선(의정부

시청)과 함께 강력한 메달 후보로

떠오른 샛별 이나현(한국체대)

이 첫 실전 훈련에 나서며 금빛

질주 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이나현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

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

움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에 처음

참여해 트랙을 돌며 현지 적응 훈

련을 했다.

김민선을 비롯한 남녀 대표팀 선

수들이 지난달 30일 밀라노로 출발

한 가운데 이나현은 개인 훈련을

이어가다가 2일 대표팀에 합류해

이날 첫 훈련을 소화했다.

2005년생 스프린터인 이나현은

2024년 1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500ｍ에서

37초34의 기록으로 세계 주니어 기

록을 갈아치우며 빙상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주인공이다.

이나현은 대선배 김민선과 여자

500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

로 성장해 2025년 하얼빈 동계 아

시안게임에서 메달 4개(금2 은1

동1)를 목에 걸고 차세대 스프린터

로 인정받았다.

이나현은 메달을 꼭 따겠다는

마음보다는 준비했던 것을 긴장하

지않고 다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다 고 했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3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14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계 스포츠 강국 캐나다의 스포

츠 정보 분석업체 쇼어뷰 스포츠

애널리틱스(SSA)가 4일 연합뉴스

에 제공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

페초 동계 올림픽 국가별 메달 획

득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

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금메달 수 기준)

14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 메달 순위 14위에 올랐

다. 2018년 평창 대회 때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7위

를 기록했다.

한국의 역대 동계올림픽 최고 성

적은 2010년 밴쿠버 대회로, 금메

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따내 종합 5위에 이름을 올렸다.

SSA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세화여고)과 빙상 쇼트트

랙 여자 1500ｍ 김길리(성남시청)

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에서도 우승할 가

능성이 크다.

은메달은 쇼트트랙 남자 5000ｍ

계주와 여자 1500ｍ 최민정(성남시

청)이 따내며, 동메달은 쇼트트랙

여자 1000ｍ 최민정, 2000ｍ 혼성

계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여

자 컬링의 경우 4위로 예상돼 경기

당일 컨디션 등에 따라 메달권 진

입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 업체 예상대로 최가온이 스노

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을 획득하면 한국 스키 사상 동계

올림픽 첫 금메달이 되며, 이 종목

3연패를 노리는 월드 스타 클로

이 김(미국)을 꺾는 결과가 된다.

노르웨이(금 14개), 미국(금 13

개), 독일(금 12개) 순으로 메달 순

위 상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

으며 개최국 이탈리아는 금메달 7

개로 7위에 오른다고 SSA는 전망

했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로 11

위, 중국은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1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

림픽은 7일(한국시간) 개막해 22일

까지 지구촌스포츠 축제 를 이어

간다. 연합뉴스

2026년 2월 5일 목요일 7

캐나다 스포츠 정보 분석업체로부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전망되는 최가온(왼쪽)과 김길리. 연합뉴스

캐나다 스포츠 분석업체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국가별 메달 전망

한국, 금 3 은 2 동 2… 종합 14위 오른다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시상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나현. 연합뉴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샛별 이나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범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